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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지식경제부 등록기자:

제목 정부 중간저장시설 건설로 가닥: ,

사실상 반영구적인 저장소 부담
파이낸셜뉴스(‘12.11.12.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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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내용1.

□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으로 중간저장

시설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잡고 있으나,

이는 어감ㅇ 상 중간저장시설일뿐 핵물질을 년간 가량30 50～
임시보관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영구저장이라고 보도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2.

□ 사용후핵연료 최종영구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생활과 영구히

격리시켜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만년 이상(10 )의 안전성이 필요

ㅇ 반면 중간저장방식은 통상 수십년 수준의 저장기간을 가지며

저장기간중에 안전관리 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기관에 의해,

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비교< >

관리특성 운영기간

중간저장
▪최종처분 이전까지 일정

기간 저장시설에 보관

▪통상 년 이상50

*미국 년 스페인 년일본 년60 , 60 , 50

최종처분
▪일정기간 관리기간을 거쳐
인간생활과 격리시킴

▪제도적 관리기간 이후

최종 폐쇄

*중저준위 처분장 제도적 관리
기간 년: 100

□ 전 세계 원전운영국 개국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등31 , ,

원전 운영 선진국 개국은22 공통적으로 중간저장을 우선적

으로 실시함

ㅇ 세계적으로도 최종처분 시설 운영 사례가 없어 기술적 확신이

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영구처분 할 필요는 없음

□ 참고로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

의견수렴을 위해 내년에 정부와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출범

시킬 예정에 있음

ㅇ 공론화위원회는 그간 전문가 그룹과 사회 각층의 논의를 통해

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논의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여

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권고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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